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묘공당(妙空堂) 대행(大行) 큰스님!
비구니 스님들의 큰 어른이시며 사부대중의 큰 스승이신 스님께서 이렇듯 원적에

드시니 세간은 일시에 어둠에 싸이고 중생들은 큰 슬픔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. 대
중들을 향해 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시며 자유인으로 패기 있고 싱그럽게 살라고

하시던 그 사자후를 이제 어디서 들어야 합니까?  

세수 스물 셋에 한암 스님의 문하에서 출가의 뜻을 굳게 하였지만 생에 대한 큰 의

문을 품은 것은 이미 열 살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습니다. 그리고 60여년 동안

스님께서는 누구도 가지 않았던 전인미답의 경지를 수없이 열어 보이셨습니다. 전
국 각지의 산야에서 산천초목은 물론 한 방울의 물과 작은 돌멩이 하나까지 모두

스승 아닌 것이 없는 수행의 시간이었습니다. 

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면 대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니 걸

음걸음이 모두 만행(萬行)이요, 발길 닿는 곳마다 만행화(萬行華)를 피워 내어 중

생의 삶을 장엄하셨습니다. 오랜 산중 수행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참다운 진리

의 가르침에 인연 닿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마침내 세간으로 돌아와 교화

의 손길을 펼치시니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이어져 부처님의 진실한 일꾼이 되

도록 하는 한마음의 도리를 밝혀주셨습니다. 

대행 큰스님!
스님께서는 포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셨습니다. 처음으로 안양에 한마음선원을

건립한 이래 전국에 여러 지원을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, 캐나다, 독일, 등
해외포교에도 선구적 역할을 하셨습니다. 

또한 국내 최초의 영탑공원 조성, 한국 불교 사상 최초의 인터넷 포교는 물론 한글

뜻풀이 경전의 보급, 영상매체를 통한 포교, 선법가를 통한 음성 포교, 현대불교 신

문 창간, 한마음과학원 설립 등 최초, 최고라는 수많은 업적을 이룩하며 실천적이고

현대적인 다양한 포교 방편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. 

그리고 불법의 홍포 뿐 만 아니라 교계의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일에는 누

구보다 먼저 앞장서시며 그 불사를 원만 회향하는데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. 비구니
회관, 중앙승가대학교, 팔만대장경 전산화 등 스님 일생에 남긴 대작불사의 공로는

언제나 우리 곁에 여전할 것입니다. 스님의 원력으로 인해 불교는 더욱 대중화되었

고 계층포교와 매체포교는 크게 진전되었습니다.



큰스님의 이와 같은 큰 행원(大行願)은 ‘다함이 없으니,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

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다’고 하신 보현행원품의 말씀과 한 치의 어긋남도

없으니 큰스님의 삶이야말로 보현보살의 현신이었음을 이제야 알게 됩니다.  
  
우리에게 영원토록 같이 걸어가자고 하셨던 묘공당(妙空堂) 대행(大行) 큰스님!
마음이 하나일 때 헤어짐도 없고, 죽음이 갈라놓는다 해도 한마음에서는 이별이 없

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. 중생이 구김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떤 아픔도 대신

짊어지겠다고 하셨습니다. 

오늘 스님을 여의는 슬픔이 이리도 큰 것은 부족한 중생의 마음일뿐이요, 스님과
다르지 않은 한마음이기에 싱그럽고 건강하게 살자고 하신 것처럼 대자유인이 되어

큰 원력을 계승하여 나갈 것입니다.
 
대지를 사르는 거대한 들불도 그 시작은 작은 불씨인 것처럼, 한 점의 불씨로 만

가지 꽃을 피우신 대행 큰스님! 다함이 없는 보현보살의 큰 행원을 다시 펼치기 위

해 길없는 길을 따라 발 없는 발로 한시 바삐 돌아오소서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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